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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위자료

 위자료의 의미 

위자료란 정신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 물론 정신상 고

통은 과거 또는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보통 기대되는 합리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

으로 판례는 태아에게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음. 

위자료의 의미로 볼 때 객관적인 산정의 기준틀을 마련하기 곤란하여 소송의 경우엔 재판부나 담

당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고 자동차보험이나 기타 보험 등의 경우엔 미리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음. 

소송의 경우에도 서울지방법원에서 일정한 기준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국내의 모든 

재판부에서 준용하여 판결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총액에서 이를 

상계함.

 

 형사합의금과 위자료 산정 

위자료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는 금액함.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이고,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만 삼은 경우 재판 실무에서는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의금

액의 1/2를 공제하기도 함.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민법 제752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판례와 통설은 위 법조항은 위자료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피해법익에 대하여 이를 주의적`예

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없는 형제자매, 외조부 등의 친족들도 그 정신적 고통

에 대한 입증을 하면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며

(대법원 77다1942판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중혼관계

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위자료 산정의 기준 

▤ 소송의 경우(서울지법 교통사고손배건 전담재판부 기준 ; 2000년)

※ 사망의 경우 

    산식 : 50,000,000원 × { 1 - (과실비율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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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는 5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나이와 성별 및 직업, 소득, 가족수 등

에 상관없이 결정하도록 하고 과실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과실율의 60%만 공제하도록 정형화했

다. 다만, 피해자가 60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45,000,000원을 기준으로 하기도 함

(2000년 이전 위자료 상한액은 40,000,000원 이었음.) 

ex) 과실 50%인 피해자의 경우 

      5천만원 × { 1-(50% × 6/10) } = 3천5백만원 

※ 부상의 경우 

정형화된 기준은 없으나 부상정도에 따라 대개 3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판결되는데, 법원의 

재량에 의해 입원기간 및 과실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정해지는 것임.  

※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때 

    산식 : 50,000,000원 × { 1 - (과실비율 × 6/10) } × 장해율

즉,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자에 대한 위자료는 5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나이와 성별 및 직업, 

소득, 가족 수 등에 상관없이 장해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과실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과실

율의 60%만 공제하도록 정형화했음.

아직 통일된 기준이라 볼 수는 없지만 한시장해만 있는 경우에는 한시장해율(다만 10%이상)의 

1/2 또는 1/3로 산정하는 경향임.

ex) 피해자가 상해로 노동능력을 30% 상실하고 과실이 50%인 경우

      50,000,000원 × { 1 - (50% × 6/10) } × 30% = 10,500,000원

ex) 과실 50%, 장해율 50%인 피해자 

      50,000,000원 × { 1-(50% × 6/10) } × 50% ≒ 17,000,000원 

 

▤ 자동차보험(플러스보험포함)의 경우 

※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나이가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4,500만원ㅁ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자 : 4,000만원

 예시 : 과실 40%인 43세의 사망자

      4,500만원 * 60%(과실공제 후) =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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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00만원 88만원 76만원 64만원 28만원 24만원 20만원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6만원 14만원 12만원 10만원 8만원 6만원 6만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00만원 176만원 152만원 128만원 42만원 36만원 30만원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24만원 21만원 16만원 15만원 12만원 9만원 9만원

※ 부상의 경우

(1996년 8/1이후 ~ 2001년 7/31까지)  

(2001년 8/1이후) ⊙ 부상 1∼4급 : 2배 인상, 부상 5∼14급 : 1.5배 인상

100%. 99%-95%. 94%-90% 89%-85% 84%-79% 78%-67% 66%-50%

1000만원 800만원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49%-45% 44%-35% 34%-27% 26%-20% 19%-14% 13%-9% 8%이하

200만원 120만원 100만원 80만원 60만원 50만원 40만원

※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때

(2004년 8월 1일 계약분 이전)

장해율에 따라 먼저 장해자 본인의 위자료를 산정하고, 그 가족들은 본인 위자료의 일정비율만

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과실비율 만큼을 모두 공제. 

1. 본인의 위자료(1998년 8/1이후)

2. 가족의 위자료 

배우자는 본인 위자료의 50% 

부모는 본인 위자료의 각 30% 

자녀는 본인 위자료의 각 20% 

형제자매나 동거중인 시부모 및 장인장모에게는 본인 위자료의 각 10% 

3.예시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40%, 장해율이 43% 

▷ 본   인 : 120만원(장해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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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5% 44%-35% 34%-27% 26%-20% 19%-14% 13%-9% 8~5%

400만원 240만원 200만원 160만원 120만원 100만원 80만원

▷ 배우자 : 본인 위자료액 120만원의 50%인 60만원 

▷ 자    녀 : 본인 위자료액 120만원의 20%인 24만원 × 2인 = 48만원 

▷ 위자료의 합 : 228만원 * 60%(과실공제후) = 136만8천원

(2004년 8월 1일 계약분 이후) 

1. 장해율이 50%이상인 경우

▷ 20세이상 ~ 60세미만인 경우 : 4,500만원 × 후유장해율 × 70%

▷ 20세이하 ~ 60세이상인 경우 : 4,000만원 × 후유장해율 × 70%

2. 장해율이 50%미만인 경우

 


